
LED패널 가격 11개월만에 반등
4월 초 풀HDTV용 210달러로 오름세 … D램도 1.11달러로 상승

D램과 LCD(Liquid Crystal Display) 가격이 반등하면서 시장 회복이 기대되고 있다.

D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2기가비트(Gb) D램의 4월 중순 고정거래가격은 3월 1.03달러보다 7.8% 올라 1.11

달러를 기록했다.

D램 가격은 2011년 12월 말 0.88달러로 최저점까지 떨어진 후 2월 반등에 성공한 뒤 3월 초 1달러를 회복했

고, 완만한 상승세를 나타낸 후 4월 들어 7.7% 상승했다.

D램 가격 회복은 최근 엘피다(Elpida)반도체의 파산보호신청 등의 영향으로 공급이 줄어들고, D램 생산기업

들이 가격인상에 나섰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LCD 가격도 소폭 상승했다.

디스플레이서치에 따르면, 풀HD TV용 40-42인치 LCD패널 가격은 4월 하순 210달러로 3월에 비해 1% 상

승했다.

LCD패널 가격은 4월 초 11개월 만에 반등해 208달러를 기록한 이후 2달러 더 상승했다.

LCD패널 가격 상승세는 5월 중국의 노동절 수요와 7월 런던올림픽을 앞두고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

TV 생산기업들의 기대수요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D램과 LCD 가격이 다소 상승했지만 일시적인 수요에 따른 반등일 뿐으로 본격적으로

상승추세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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